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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1일 '자생식물복원소재공급체계구축방안' 수립…2022년섬숲등대상복원사업더욱확
대

통일대비북한의황폐된산림복원위한종자확보…접경지역북한묘목지원양묘시설활용묘목
생산

산림청은우리나라산림에알맞은자생식물의보급과확산을위해 '자생식물복원소재공급체계구축방안'을어제(21일) 수립했다고밝혔다
진=산림청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최병암)은우리나라산림에알맞은자생식물의보급과확산을위해
'자생식물복원소재공급체계구축방안'을어제(21일) 수립했다고밝혔습니다.

유엔은오는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해'로선언하고생태계복원 10개년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추진중입니다.

우리나라는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등핵심생태축을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년)
을추진하고있으며 2022년에는섬숲등을대상으로복원사업을더욱확대할계획입니다.

반면산림복원사업에사용되는종자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종자수입에따른외래종증

가, 위해식물(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단풍잎돼지풀, 가시박등) 혼입으로국내산림생태계
교란과인체알레르기유발등사회·경제적피해가증가하고있습니다.

이번방안은 '자생식물소재공급기반확립으로산림생태계건강성회복'이라는비전아래 ▲자생식
물관리체계마련 ▲자생식물인증/공급센터운영 ▲자생식물소재산업육성기반구축 ▲북한황폐
산림의복원등 4대전략을주요골자로합니다.

첫째, 자생식물관리체계를마련합니다.

인쇄하기 닫기



기후대등을고려해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구축하고자생식물종자수집구역을선정, 유전적
다양성을확보할계획입니다.

또종자수집부터유통까지자생식물의이력을추적할수있는이력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고품질

의자생식물보급을위한품질인증제도를운영합니다.

둘째, 자생식물인증·공급센터를운영합니다.

자생식물인증센터를지정해종자품질검사·인증을수행합니다.

종자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수행하는공급센터를지정·운영합니다.

공급센터를중심으로지역위탁생산·연구등을위한지역협의체구성으로지역의소득·일자리창출
을도모합니다.

셋째, 자생식물소재산업육성기반을구축합니다.

산림청은우리나라산림에알맞은자생식물의보급과확산을위해 '자생식물복원소재공급체계구축방안'을어제(21일) 수립했다고밝혔다
상나무생산설비. (사진=산림청제공)

산림에서도시외곽·도심으로복원대상지를확대하고정원사업등산림사업에자생식물활용등자
생식물소재시장을확대합니다.

자생식물소재의생산·유통공정전반에대해민간기업참여를확대, 민간주도의관리체계로전환
합니다.

넷째, 북한의산림황폐지복원을위한기반을조성합니다.

통일대비북한의황폐된산림(262만㏊)의복원을위한종자를확보하고접경지역의북한묘목지원
양묘시설을활용해묘목을생산합니다.

양묘시설은국유 3개소(고성, 파주, 철원)와민간 2개소(화천미래숲, 철원통일양묘장)가있습니다.



한반도산림생태계의남북한복원을위해실무회담을통해남북공동산림자원실태조사·훼손산림
복원등협력방안을마련합니다.

임상섭산림청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산림의생태적건강성확보를위한기초"라면서 "자생
식물종자공급체계구축으로, 지역소득을창출하고, 나아가종자산업으로육성되도록추진해가겠
다"고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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